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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마라톤 현장
서 큰 호응...“은퇴해도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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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윤봉길 마라톤대회서 농업인 은퇴지원 제도 홍보 박차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시민

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제21회 윤봉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충남형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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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는 지난 6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1회 윤봉

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 마련된 홍보부스는 참가자들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충남

본부와 예산지사 직원 40여 명은 직접 마라톤에 참가해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을 널리 알렸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할 경

우, ha당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땅값 외 정기적인 직불금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적으로 현재까지 약 2500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으로 ha당 월 41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최대 ha

당 연 1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민수 본부장은 “홍보부스를 찾아주시고, 홍보물을 등에 부착한 채 함께 달려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형 은퇴직불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고령 농업인의 인생 2막을 돕

는 의미 있는 제도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배포된 리플릿과 안내자료는 빠르게 소진되며 지역사회와 농업 현장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주요 축제와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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